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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연이은 세계경제위기와 내전, 혼합이주(mixed migration)
의 급증, 이슬람국가(Islam States)의 등장과 테러위기 확산, 그리고 국가수준에서 진
행되는 전통적 정당에 대한 지지기반 변화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
위기는 사회적 이익의 분화와 함께 기성정치에 대한 회의와 정치제도의 변화 요구로 
발전하고 있으며, 혼합이주의 확대와 테러 위기 증대에 대한 우려는 극우정당의 영향
력 확대와 함께 시민권 보장과 주권에 대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등장과 미국 중심주의의 표방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와 함께 각국의 현안과 맞물리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중
남미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으며, 자국의 정치적 과제와 관련해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 다양한 정책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논쟁
은 2017년 1월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들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90일 간, 그
리고 난민 수용을 120일 간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서 표면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이주와 난민의 문제는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권(immunities)을 줄일 수 있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하면 
안되며, 법의 권한 내에서 개인의 법에 대한 평등한 보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미국 
수정 헌법 14조 1절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과 캘
리포니아 로스엔젤로스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금지 긴급
명령을 내렸으며, 이어 시애틀 연방법원은 2017년 2월 동 행정명령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7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던 이전
의 명령을 보완한 새로운 명령으로 이주와 난민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이를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헌법과 기본권, 그
리고 사법과 행정권의 경계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 등 다양한 상업적 기반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과정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가문이 미국과 해외에서 상업 활동, 특히 외국정부가 개
입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의회의 동의가 없는 외국으로부터의 어떠한 형
태의 보상도 금지하고 있는 헌법 1조 9절 8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1)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초에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강력지지 35%, 강력 반대 26%, 다소 지지 
20%, 다소 반대 12%로 여전히 지지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2) 향후 대통령의 활

1) 
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6-11-21/trump-s-hotel-lodges-a-constitution
al-problem

2) 『연합뉴스』, 201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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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나 정책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3)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향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트럼프주의(Trumpism)
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의 주요 정책연구소들은 트럼프주의에 대한 분
석4)과 이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르킹
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대선기간중 논란이 되었던 쟁점을 분석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5) 브루킹스연구소의 분석은 트럼프 대통
령의 ‘감당할 수 있는 복지법안’(The Affordable Care Act) 혹은 ‘오바마 케
어’(Obama Care)에 대한 반대 입장과 무역관계의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투자의 증대,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출확대, 흑인과 백인
사회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무역관계의 개편(repair trade)을 주요 과제로 언
급하고 있다. 

첫째, 투자증대와 관련해 동 보고서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에 대한 지원 역시 전면적인 세법의 개정이 아닌 조세정책의 단순화를 통해 충분히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셋째, 쟁점이 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의 수정과 관련해 급격한 폐지보다는 기존 법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주들이 보
장 범위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넷째, 동 보고서는 공적-
사적 영역 간의 파트너십에 기초해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방식 역시 중요하며, 도시지역과 국방영역과 같이 경
제에 대한 파급이 큰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섯째, 흑인
사회의 위기와 관련해 차기행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전제로 ‘중간크
기’(mid-size)의 경제방법을 동원하는 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
녀교육을 위한 가정방문과 부모 설득, 흑인 청소년 비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자제, 연방주택정책과 지역발전계획 연계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 소규모 학교 설립과 
기술교육에 초점을 맞춘 지역교육기관의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동 보고서는 
백인사회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좌절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
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백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 
복지문제가 아닌 희망의 문제이며, 단과대학교육의 무료화, 학자금 대출 삭감, 대학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0/0200000000AKR20170210121500009.HTML
?input=1195m (검섹일: 2017.2.11).

3)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6/11/29/us/politics/trump-constitution.html?_r=0 
(검색일: 2017.2.5).

4) 예를 들어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트럼프주의의 이해’에 대한 연구와 강연을 실시하
고 있다. http://www.heritage.org/understandingtrumpism (검색일: 2017.2.15).

5) Michael Hanlon (ed.), Brookings Big Ideas for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2017);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는 https://www.brookings.edu/book/brookings-big-ideas-for-america/ (검색일: 
2017.2.15)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0/0200000000AKR20170210121500009.HTML?input=1195m
http://www.heritage.org/understandingtrump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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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변화 등을 통한 교육의 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
다. 끝으로 동 보고서는 무역관계의 개편에 대해서도 중국내 일정 수준의 개혁이 이
루어질 때까지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기업 매입 금지 등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는 대선과정에서 발표된 트럼프 대통
령의 주장들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화된 정책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강한 미국’에 대한 언급이 수사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
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헌법기관과 규정에 합치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6) 이러한 우려는 향후 대통령과 연방기관들 간의 권한에 대한 불만
과 연방정부의 집권적 성향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회의(convention) 소집과 시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7)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많은 미래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을 증
가시키고 있다. 브렉시트(Brexit)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문 초청에 대한 반대청원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해 영국의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차담하우스(Chadam House)의 한 보고서는 트럼
프 대통령의 당선과 이후 영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새로운 무역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영국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전에서의 승리 요인을 지지자들의 실망
과 분노를 성공적으로 결집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자
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 특히 초당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틀 밖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공화당 
조직과 트럼프 대통령 보좌진 간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기존 공화
당 조직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균형적 접근의 
필요는 취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간의 관계 악화를 고려할 
때 더욱 그 필요가 커지고 있다.

동 연구는 많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투명한 전망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일부 국가들에게는 우호적인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과거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대해 대처 수상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상대’라고 언급했던 것과 유사하게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

6) 
https://www.brookings.edu/blog/brookings-now/2017/01/27/president-trumps-first-100-da
ys-what-brookings-experts-are-saying-12717/ (검색일: 2017.2.15).

7) John Malcolm, “Consideration of a Convention to Propose Amendments under Article V of 
the U.S. Constitution,” in 
http://www.heritage.org/the-constitution/report/consideration-convention-propose-amend
ments-under-article-v-the-us (검색일: 2017.2.5).

http://www.heritage.org/the-constitution/report/consideration-convention-propose-amendments-under-article-v-t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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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러미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향후 전망과 관련해 동 보고서는 세계적으로는 보다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겠지만 이
는 유럽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8)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은 유럽내 극우정당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
러한 배경에는 대중적 지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담하우스 연구진이 유럽내 
10개국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54.6%의 응답자가 무슬림 국가로
부터의 이주민 유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의 응답자만이 이에 동
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9) 이 연구결과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
만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무슬림 이주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상대적
으로 더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주민 통제의 문제는 브렉시트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영국은 2000년대 노
동당 정부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
초해 이주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이주민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반이주 정서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이주자들의 증가에 따라 물리적 국경은 물론, ‘영
국다움’이라는 문화적 국경에 대한 통제 프레임 확산되었으며, 이는 보수당의 집권, 
그리고 이후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에 영향을 주었다. 차담하우스의 연구들은 브
렉시트와 관련해 이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이 EU 잔류를 지지하는 지역보다 고학
력자,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백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
적으로 불평등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의 추진은 결과
적으로 스코틀랜드 분리ㆍ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재실시할 수 있는 요건인 ‘실질적 
환경변화’로 평가되고 있으며,10)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2017년 2월 브렉
시트 이후 실시를 조건으로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영국의 국가구조에 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
으며, 결과적으로 헌법적인 구조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

8) Jeff Crisp, “Trump Era Casts New Shadow Over Refugees,” 31 January 2017, in  
https://www.chathamhouse.org/expert/comment/trump-era-casts-new-shadow-over-refuge
es#sthash.y805C71J.dpuf (검색일: 2017.2.10).

9) Mathew Goodwin, et. al., “What do Europeans Thank about Muslim Immigration?”in 
https://www.chathamhouse.org/expert/comment/What-do-europeans-think-about-muslim-i
mmigration

10) Chadam House, “Brexit: Five things you should know,:
https://medium.com/@ChathamHouse/brexit-five-things-you-should-know-114ca4a66361#.
wes24id64

11) “Scottish independence: The Constitution,” BBC News, 10 September 2014, in 
http://www.bbc.com/news/magazine-29133634. 이와 관련해 영국 하원에서도 브렉시트와 스코틀
랜드 독립문제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https://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910/ldselect/ldconst/99/9905.htm

http://www.bbc.com/news/magazine-29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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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ㆍ난민문제는 유럽내 테러문제와 연결되면서 프랑스에서도 개헌문제가 논의되
었다. 프랑스의 개헌 논쟁은 대테러정책과 기본권 간의 상충에서 비롯되고 있다. 
2015년 11월 파리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테러
범의 국적 박탈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프랑스에서 제기된 개헌논의는 
“개인이 국민의 생명을 대해 범죄 혹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범죄”로 
판결을 받은 이중국적자의 국적 박탈문제의 위헌 여지를 없애기 위해 개헌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근
간을 이루는 평등원칙에 대한 침해 우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4 Convention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과 EU인권규약 8조 위반 가능성 등에 기초한 반발로 인해 2016년 3월 철회
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는 개헌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서 이 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촉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유럽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난민이 유입된 독일의 경우 민족주의적 우파 정당의 
발전은 커다란 정치적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은 독일내 우파의 성장을 중점과제의 하나로 연구
해왔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2016년 보고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는 2002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신청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응답자가 2014년 44%에서 
2016년 50%로 증가되었으며, 반이슬람(40%) 정서와 독일 난민정책의 수정(32%) 요
구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특정 집단에 부정적 태도는 극우정당은 독일대안당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지지층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AfD의 지
지자들 가운데에서 외국인 혐오(68%), 반무슬림(64%), 반시온주의자(59%), 반보호신
청자(88%), 반실업자(68%) 등 반인도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극우성향은 약 20%로 2014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다. 이에 동 보고서는 전통적인 
극우 정서가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현대화된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독일 
사회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독일내 광범위
한 민주적 중도파가 존재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주주의에 회의적이며 폭력을 행사하
려는 소규모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은 규모는 작지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 이미 AfD는 2016년 3월 라인란트-발라티나테 주의회 12.6%, 바덴-뷔르
텐베르크 주의회 선거 15.1% (3당), 그리고 삭소니-안할트 주의회 24.2%(2당)를 확보
하였다. 이어 2016년 9월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는 5위에 그쳤으나 득표율은 14.2%
를 기록했으며, 메클렌부르크-보르포메른 주의회 선거에서는 20.8%(2당)의 지지를 획
득하였다. 

이러한 발전과 관련해 아데나워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의 보고서는 메르
켈 총리는 난민문제가 유럽의 공동해결노력이 가능하다는 확신, 정책 변경의 낮은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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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효과, 여전히 사회민주연합(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가 주정부를 구
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메르켈 총리의 난민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토론이 보다 강한 어조로 진행된 점
이 큰 변화로 주목되고 있으며, AfD의 열풍이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fD의 등장에 따른 포퓰리즘 열풍에 CDU 등과 같은 대중정당이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2)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PIRI)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브렉시트, 그리고 난민의 증가가 새로
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스미스(Dan Smith) SPIRI 소장은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에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미
국과 서유럽과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위상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나토(NATO)의 역할
에 대한 회의적 태도,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은 유럽의 안보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은 나아가 후기서구(post-West)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유럽 안보와 관련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에서의 극우정당 성장은 유럽 정치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
순히 좌파의 도전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동의해왔던 정치적 권위나 정책적 대
안의 선택 등에 대한 기본적 동의를 철회하는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13)

브렉시트와 유럽질서의 변화 가능성,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인권 위기, 국제 테
러리즘의 확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내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 증가는 많은 
국가의 기존 정치질서에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테러리즘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기본권의 보장과 난민과 같은 새로운 도전에서 확대되고 있는 자국중심주의나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들은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개헌논의는 증가하는 
도전에서 야기된 국가권력 정비와 기본권 보장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 둘째, 포퓰리즘의 확산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실망과 불신, 그리고 극우정당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진행되
고 있다.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은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와 함께 보다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의 강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포퓰리즘의 확산은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할 수 있으며, 

12) Nico Lange, “Three Reasons why Angela Merkel won’t Change on Migration,” in 
http://www.kas.de/wf/en/33.44594/# (검색일: 2017.2.25).

13) “European Security in its Winter of Discontent,” in 
https://sipri.org/commentary/blog/2017/european-security-its-winter-discontent (검색일: 
2017.2.25).

http://www.kas.de/wf/en/33.4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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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세력이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정치권 중심의 개헌논의나 포퓰리즘적 접근은 시민적 참여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슬랜드의 클라우딩 방식의 개헌논의에서
도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포퓰리즘과 결합될 경우 정치적 불안정을 확대할 
위험도 크다. 보다 안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본질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며, 개헌 노력에서도 정파적 이해와 권력의 
배분보다는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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